
대학생 온라인 강의 관련 피해사례

(’23. 4. 10,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사례 1】 계약 체결 후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

- A씨는 2022년 4월 경 대학교 학과 단체채팅방에서 사업자가 광고하는 '1년
내 토익강의의 80% 이상 수강하면, 100%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설명을 듣고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름, 학교,
학과, 주소 등)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보냈고, 이를 본인 동의로 간주하여
계약서를 대리 작성하여 2022. 5. 3. 택배로 계약서와 교재 등을 받고 수강을
등록하였으나, 강의 내용이 기대와 달라 동년 5월 17일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담당자가 계약서의 취소기한인 14일이 지나간 시점이라
취소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그리고 택배 속 안내문에 기재된 입금
기한이 지났으니 이번 주 내로 강의비용 36만원을 입금 하라는 문자를 받음.

- A씨는 2022. 5. 17. 계약서상 신청한 일자 기준으로 14일이 아닌 택배를 수령한
일자 기준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나온 취소 방법
대로 본사에 교재와 수강권, 계약서를 반송하였지만 사업자는 이를 악의적
처리로 간주하여 계약서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에 관한 통고문이 발송될 수
있으며 철회기간이 지난 무단반품 건으로 수취거절로 택배가 돌아갈 것이며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취소를 거부한 사례

【사례 2】 환급조건을 충족하였지만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 B씨는 2021. 2. 8. 대학교 학과 단체채팅방에서 사업자가 광고하는 '1년 내
토익강의의 80% 이상을 수강하면, 100%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설명을 듣고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름, 학교, 학과,
주소 등)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보내고 택배로 계약서와 교재 등을 받고 수강을
등록한 후 36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함.

- B씨는 2022년 2월 초 계약 당시 토익강의를 수강일에 맞추어서 수강하라는
설명밖에 없어서 환급요건을 충족시켜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지만 사업자는 계약
서에 보면 다른 강의 사이트에서도 강의를 들어야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B씨는
다른 강의 또한 추가로 진행하고, 2023. 2. 8. 최초 강의를 기점으로 2년 후에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니 상담원이 2023. 3. 3. 1차 환급자 명단이 나온다고
하여서 기다려서 확인해 보았지만 명단에 없었고, 동년 3. 10. 추가 명단에도
없어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자 '강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넘어 정책
상 회원정보를 다 삭제하였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 환급이 불가하다'라며
거절한 사례


